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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정상 회담의 결렬에 관한 평가   19-03-09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미북 정상 회담이 미국 국민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세계인이 기대하지 않았던 결렬로 돌연히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점심 식사도 하지 않고 돌연 회담을 결렬시키고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평양으로부터 60여 시간을 기차를 타고 하노이에 온 김정은은 무게 있는 합의문을 양 정상이 서명 함으로써 세계평화의 기틀을 잡았다는 호평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겠지만, 그는 뒤통수를 한 대 맞고 빈손으로 평양에 귀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 (Michael Cohen)이 하원의 한 소위원회에서 증인으로 나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람을 피웠던 음란 배우 스토미 다니엘스 (Stormy Daniels)의 입을 막기 위해서 지난 대선일 하루 전에 $131,000를 주웠다는 폭로와 각종 탈세 및 분식 재정 서류를 작성하여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매우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평판에 큰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과 마주 앉은 정상회담에서 극적으로 이미지를 바꿔 놓아야 할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긴요한 임무였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 매체와 정치 평론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상황 변환의 능력이 있으리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미북 정상 회담의 결렬 이유로 김정은이 북한에 가해온 경제 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요구했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우선 적으로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이 대치되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민생에 관한 부분적인 해제를 요구했었다고 미국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다릅니다. 


저는 미국의 인공위성 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람입니다. 인공위성의 위력을 좀 아는 사람이라고 자처합니다. 미국의 인공위성은 놀라운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움직이는 자동차의 번호판까지 읽는 것은 아주 쉬운 성능 중 하나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정보기관 모르게 물리적인 개발이나 이동, 건설, 제거 등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정은이 북한의 연변 핵 시설을 제거할 뜻을 밝히면서 경제 제재를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요구했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연변 이외의 다른 곳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인공위성의 사진을 꺼내 보였을 때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비밀 시설을 탐지한 인공위성의 사진을 보고 김정은이 아연실색했다 하지 않습니까? 요는 그 인공위성의 사진이 김정은의 속임수를 정확하게 노출 시켰던 것입니다. 바로 인공위성이 밝혀낸 숨겨놓은 핵 시설에 김정은이가 꼬리를 접혔기 때문에 회담이 결렬된 것입니다. 회담장을 박차고 나옴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김정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능력을 과시한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뒤통수를 한대 쳤기 때문에 자신의 곤경에서 유능 지도로서의 이미지를 되살리게 된 것입니다.  끝  
